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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철 북극바다가 시끄럽다
극지연, 북극 해빙 감소와 수중 소음 간 상관성 규명…“동시베리아해 최초 관측”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철 북극해 수중 소음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북극 해빙 (바다얼음)이 녹으면서 바람, 풍랑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늘었고, 자원탐사나 항로 개척을 위한 인간의 

활동까지 더해져 더 많은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 극지연구소 나형술ㆍ한동균  박사 연구팀은 2017년 8월 북극 동시베리아해에 

수중음향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1년간 바다 속 소리를 기록했다.

□ 분석결과, 여름철 북극해 수중소음은 연평균보다 16dB (ref 1 μPa*) 높았다. 

물속에서 3 dB 오를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2배로 뛰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보다 40배 가까이 소음이 증가한 것이다.

   * ref 1 μPa: 소리 (음압)의 크기는 dB (decibel) 단위로 나타내는데, 이는 매질 (물, 

공기 등)의 기준압력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다. 기준압력은 수중에서 1 μPa, 공기 

중에서 20 μPa이며, 같은 음압이면 수중에서 26 dB 더 높다.

□ 소음 발생 원인도 분석했는데, 지구온난화로 늘어난 자연발생 소음의 영향이 

13dB로, 인위적인 활동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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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소음은 해빙 면적이 최소가 되는 9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조용했던 6월보다 22 dB 높았는데, 소리의 세기로 변환하면 150배 이상 

시끄러웠다.

□ 현재 여름철 북극해빙의 면적은 위성관측이 시작된 1979년과 비교하면 

60%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은 해빙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 

북극 바다의 소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해빙으로 덮여 있는 북극해에서는 접근의 제약 때문에 수중소음 연구 사례가 

많지 않으며, 특히 동시베리아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구팀은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연구지역으로 이동, 계류형 자기기록식 

수중청음기를 이용해 장기 관측을 수행했다.

□ 연구팀은 북극 해빙이 움직이거나 깨질 때 나는 소리와 북극해에 서식하는 

턱수염바다물범 (Bearded seal) 등 해양포유류가 내는 소리를 분리해내는 

데도 성공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북극해 온난화-해양생태계 변화 

감시 및 미래전망 연구’와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저명한 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회보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6월호에 게재되었다.

□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북극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들과 공존하기 위해 북극바다가 내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붙임1. 동시베리아해 수중음향 관측 결과

붙임2. 동시베리아해 수중음향 관측 위치

붙임3. 북극해 바다별 수중소음 수준

붙임4. 북극해 수중음향 관측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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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동시베리아해 수중음향 관측 결과

2017년 9월 동시베리아해에서 관측된 탄성파탐사 음향신호와 스펙트로그램 (위) 2018년 5월에 

관측된 턱수염바다물범 음향신호와 스펙트로그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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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동시베리아해 수중음향 관측 위치

동시베리아해 내 극지연구소 관측 지점 (붉은색 원)과 선행 연구들의 관측 지점 (검정색 원)

붙임3 북극해 바다별 수중소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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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동시베리아해 수중음향 관측 장비 설치


